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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전의식이 필요하다”
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?

현재 한국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몸살, 정밀화학산업의 중간체 공동화(空洞

化)로 인한 기술·시장 예속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.

특히, 석유화학산업은 기존의 유공( 5 5만톤), 대림산업( 7 0만톤)의 N C C에 이어 지난해 중반이후 럭키

석유화학( 3 5만톤), 대한유화( 2 5만톤), 삼성종합화학( 3 5만톤), 현대석유화학( 3 5만톤) 등 신규 NCC 참

여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9 0년말 1 2 5만톤 규모에서 9 2년말 3 2 5만톤 규모로 확대, 91년 이후 본격적인

설비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또 기초유분의 공급과잉으로 합성수지·합섬원료·합성고무 등 다운스트림부문도 새로운 국면을 맞

아 합성수지의 과잉률이 40%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, 가격도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또 정밀화학분야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Adipic Acid, ECH 등 일부 신규공장 건설이 완료, 본격생산

에 들어갔으나 다국적 기업의 덤핑공세가 갈수록 심화,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.

소재산업도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속에 자국내 수요시장 둔화로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지자 한

국·대만 등지로 진출,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어, 미·일 덤핑에 멍들고 기술없어 속이 타고 있는 실

정이다.

이러한 상황에서 과도기를 맞고 있는 한국 화학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, 우선 기초기술 및 응용

기술을 개발함은 물론 전문인력 확보에도 주력하는 등 장기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, 정밀

화학·신소재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단기적으로는 과잉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가 관여되지 않은 민간자율적 합의에 따른 가동률 조정

및 가격조정이 선행,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수출 경쟁을 배제하고, 제품고급화·내수활성화 유도

등 합리적으로 공급과잉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따라서 9 2년은 한국 화학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남미 등 후진국 대열로 전락하느냐 하는

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.

본지는 창간 1주년을 맞아「석유화학」, 「정밀·무기화학」「소재산업」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, 보

다 나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업계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·제시한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5 / 1 5 >


